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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건설업 및 광업과 함께 가장 위험

한 산업으로 알려졌으며, 근골격계질환(musculoskel-

etal disorders, MSD), 호흡기계질환, 농약 관련 질환, 소음

성 난청 및 암초과 발생이 농업 관련 주요 질환이다[1,2]. 농

작업은 특성상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작업과정을 표준화하기 

어렵고, 대부분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심하게 구

부리고 비트는 부적절한 자세로 일하며, 중량물을 다루는 경

우가 많아 다른 어떤 육체노동보다 힘들다. 특히 우리나라 

농업은 가족중심의 소규모 자영농 형태로 산업의 한 분야라

기보다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생계농업(subsistence farm)

로 인식되고, 농업인도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

다. 더구나 국민총생산 중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과 인구가 

계속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농업 관련 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

심도 줄어들고 있다. 의료인들조차 농업인의 직업병은 농사

를 짓다 보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어깨결림이나 허리통증, 

사지의 감각둔화, 불면증 등 비특이적 증상들을 지칭하는 농

부증(peasant syndrome) 정도로 알고 있다. 직업환경의학

과는 2006년부터 농촌진흥청의 ‘농작업재해 안전관리체계

This paper evaluates the current state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of Korean 
farmers. Korean farmers are exposed to a multitude of ergonomic risk factors, and have 

high rate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such as backpain and knee osteoarthritis, while hip 
osteoarthritis is relatively low. As of 2010, the average age of Korean farmers is 62.3, and the 
average period of their work in agriculture is 33.3 year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influence of natural aging and farm work on the development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on a correlation between specific diagnosis such as rotator cuff 
syndrome, and farm work in general because farmers complain of a great deal of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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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사업’에 인간공학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결합하여 우

리나라의 농업 관련 질환과 예방대책을 연구하고 있는데, 여

기에 농업인 관련 MSD를 소개한다.

농업인 근골격계질환과 고려할 사항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work-

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WMSD)이란 용어는 

임상적 진단명이 아니라 MSD 발생원인의 직업적 연관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WMSD는 작업수행 과정 중 부적절

한 자세나 반복적으로 또는 과다한 힘을 사용함으로써 근육

이나 힘줄, 인대, 관절 및 이를 지배하는 신경과 혈관조직에 

병리학적 변화를 가져오거나, 근육통증처럼 아직 병리학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3]. 따

라서 임상적으로 잘 규명된 질환과 때로는 막연한 통증 증후

군을 지칭하는 상태가 뒤섞여 있는 용어이기도 하다. 초기

에는 MSD를 유발하는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에 주목하여 누

적외상성장애(cumulative trauma disorder), 반복긴장장

애(repe-titive strain injury), 경견완장애(cervicobrachial 

disease), 또는 visual display terminal (VDT)증후군이라

고도 불렀다. 그러나 MSD는 인간공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적 조건, 작업조건이나 작업장 환경, 직무스트레

스나 심리적 태도 및 이를 용인하는 법률적 제도와 같은 사

회문화적 요인들이 중첩되어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져[4], 

WMSD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특히 중량물 취급, 부

적절한 작업 자세와 높은 빈도의 반복작업, 과도한 힘의 사

용 및 진동은 여러 역학적 연구결과 MSD 발생의 인과요인

으로 인정되는데 농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1,5]. 농업

인의 WMSD란 손상으로 인한 골절 같은 급성질환까지 포

함하지만, 여기서는 손상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하고, 지속적

인 농작업 수행 결과 발생하는 MSD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부증은 불편한 증상과 농업과의 직업적 연관성을 표현하

기 위해 관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WMSD의 범주에 포함

된다.

우리나라 WMSD 발생 추이는 산재보험 요양 자료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MSD의 작업관련성 여부를 심의하여 요양 대상으로 결정하

면 WMSD 발생 통계로 분류된다. 그러나 농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WMSD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알 

수 없고, 어떤 질환이 농업관련 WMSD에 포함되는지에 관

한 연구도 매우 부족하다. 국외 연구결과는 농업인의 90.6%

가 MSD를 경험하며, 1년 유병률은 76.9%에 달하고, 그 중 

요통 경험률은 76.9%, 1년 요통 유병률은 47.8%로, 농업인

의 MSD 유병률은 다른 근로 인구집단에 비해 가장 높다고 

한다[6]. 우리나라도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를 보면 이와 유

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작업재해 안전관리체계구

축사업 일환으로 전국 각 도별 8개 지역, 18개 마을 주민 전

체를 대상으로 농업 관련 질환과 작업환경에 대한 면접 설문

조사를 하였다. 응답자 1,429명 중 연로하여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거나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가진 206명을 제외한 

1,223명이 ‘지난 1년간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근골격계 통증’

을 경험한 비율은 80.5%이었다. 신체 부위별 비율은 허리가 

51.8%, 무릎과 하지가 50.9%로 가장 많았고, 어깨 37.8%, 

손과 손목 23.8%, 상지와 팔꿈치 20.4%, 목 17.6% 순이었

다. 비농업인 206명의 근골격계 통증 경험률 60.2%로, 신체 

부위별로는 허리가 33.8%, 무릎과 하지는 33.8%로 농업인

보다 낮았다. 농업 주작목별로는 노지나 시설재배 농업인들

은 허리 및 무릎과 하지의 통증이, 과수는 목부위 통증 호소

가 많았다(Figure 1). 이들이 병의원에서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질병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무릎골관절염 28.4%, 

추간판질환 18.6%, 어깨관절염 13.5%, 손관절염 11.1% 순

이었다. 2009년에는 다시 8개 지역 9개 마을 416명을 대상

으로 표준화된 진단 매뉴얼에 따라 의사가 직접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무릎골관절염 22.6%, 비특이적 만성요통 

15.6%, 근막통증후군 14.9%, 요부추간판탈출증 11.8%, 어

깨회전근개질환 6.7%으로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농업인의 WMSD를 언급할 때 다음

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농업인의 고령화 정도가 매우 심해 MSD 발생이 나

이 증가에 따른 결과인지, 농작업 수행에 따른 영향인지 구

분하기 어렵다. 국가통계 조사에서는 농촌지역에 살며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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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다른 직종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농가(농업인)’를 ‘논

이나 밭을 1,000 ㎡(10a, 약 303평) 이상을 직접 경작하거나,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로 

정의한다.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농가와 취사와 취

침 등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중 70대 이상이 21.5%로 

가장 많고, 60대가 20.3%, 50대가 19.2%로, 50대 이상이 전

체의 60%를 넘었다(Table 1) [7]. 성별 구성도 40대 이하는 

남자가 많지만 50대 이상은 여자가 많아 전체적인 성비는 

96.1명이다. 실제 농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농업인의 60% 

정도가 60대 이상으로, 평균 연령 62.3세이며 농업 종사기

간 평균은 33.3년이다. 농업인의 절반 이상이 20세 무렵부터 

30-40년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였고, 제조업처럼 나이 정년도 

없어 신체적으로 견딜 수 있을 때까지 노동한다. 그러므로 무

릎골관절염이나 척추질환과 같은 질환 발생과 악화가 연령 증

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 농업 노동에 따른 결과인지, 

또는 어느 쪽이 더 많은 기여를 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둘째, 예전에 비해 절대적인 농업 노동시간이 증가하였

다. 1970년대 이후 자급자족을 위한 생계형 농업은 판매를 

위한 상업형 농업(commercial farm, 쌀도 대부분 판매를 위

해 재배한다)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 주요 농업 생산물 종류

는 벼, 보리, 콩, 고구마, 감자와 같은 식용작물과 과채류(수박, 

딸기, 고추), 조미채소(마늘, 파, 양파), 엽경채류(배추, 상치, 

시금치), 근채류(무, 열무, 당근) 같은 채소, 과수(사과, 배, 포

도, 감귤), 화훼 및 축산(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과 깨, 버섯, 

인삼, 녹차 같은 특용작물 재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 농

가는 주작목 이외에도 1-2가지 부작목을 겸하고 있다. 경영

형태별 농가 수는 벼(52만)와 기타 식량작물(12만)을 생산

하는 비율이 가장 많고, 채소(23만), 과수(17만), 축산(8만) 

순이다(Figure 2). 비닐하우스 시설(시설재배)을 이용하는 

저상작물은 고추(2.6만), 수박(1.4만), 딸기(1.1만)와 토마

토(1만) 및 서양 채소류(4천) 순이다[7]. 시설재배로 여러 작

목을 연이어 경작할 수 있게 되어 예전과 같은 농한기가 사

라지고, 파종이나 수확, 출하 시에는 하루 11-12시간, 한가

할 때는 6-8시간씩 일하게 되어 연간 절대적인 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

셋째, WMSD를 유발하는 여러 위험요인에 동시에 노출

된다. 채소류 재배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땅에 짚고, 허리

가 60도 이상 심하게 굽혀지고 옆으로 비틀어지는 작업이 

전체 작업의 80-90%를 차지하며, 약 70% 정도가 하루 4시

간 이상을 이러한 자세로 일한다[8,9]. 그리고 농업인의 

40% 정도는 10 kg 가량 중량물을 하루 20-30회, 20% 정도

는 20 kg 이상의 중량물을 15회 이상씩 들어 올리는 작업을 

반복한다. 과수 작업은 목을 뒤로 젖히고, 팔을 90도 이상 

또는 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자세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한 

농가가 여러 농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여러 위험요인에 

동시에 노출된다. 또 같은 작물이라도 지역마다 토양이나 

기후가 다르고, 오랜 동안 체득된 습관 때문에 작업표준화

가 어렵다. 농업인들 스스로도 근골격계 통증은 나이가 들

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인간

공학적 개선비용이 부담스러워 작업개선이 어렵고, 불편을 

감수하므로 위험요인에 지속적으로 반복 노출된다.

넷째, 농작업 시간과 주요 작업 자세에서 남녀 간의 성적 

차이가 있다[10]. 보통 여자 농업인은 남자에 비해 하루 노

동시간이 더 길고, 가사노동도 전담하는 경향이 있어 여자의 

농작업 부담이 더 클 뿐만이 아니라 위험요인별 노출 비중이 

다르다. 여자는 주로 밭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작

업,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작업, 팔이나 손목, 손을 반복해

서 사용하는 작업, 사과, 배, 포도 등 과수에서 팔이나 손을 

길게 뻗거나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이 무릎이나 허

리 및 상지의 부담 작업 비중이 많다. 반면 남자는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밀고 당기는 것과 같이 과도한 힘이 필요한 

작업, 목을 구부리거나 비트는 작업, 트랙터, 콤바인 등 전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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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Neck Shoulder UE/elbow Wrist/hand Low back LE/knee

Figure 1.    Musculoskeletal symptoms by body part and farming 
type. UE, upper extremity; LE, lower extre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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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이 발생하는 농업기계를 다루기 때문에 허리나 고관절

에 부담 가는 작업 비중이 많다. 

다섯째, 2010년 말 현재, 전 농가의 절반 이상에 경운기가 

있으며, 트랙터는 20%, 관리기 30%, 콤바인 7%, 예초기 등 

다양한 종류의 농기계가 보급되어[7]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을 대체하고, 위험요인의 노출 비중을 줄였

지만, 동시에 농기계 사용에 따른 손상과 함께 이전에는 없

던 진동과 같은 새로운 위험요인에 직면하게 되었다.

요    통

요통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증상으로, 농업인의 

발생 및 유병률은 다른 직종보다 높다[6]. 요통은 지속 기간

에 따라 4-6주 이하를 급성, 12주 이상을 만성요통이라 하

며, 통증 양상에 따라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비특이적인 요

통과 방사통을 동반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비특이적인 

급성요통은 근육긴장에 의한 경우가 많고, 90% 이상이 자연

회복된다. 만성요통 원인으로 알려진 추간판탈출증이나 척

추관협착증, 척추증(spondylosis)은 진찰 및 영상의학적 검

사를 통해 쉽게 진단할 수 있으나 추간판성 통증, 척추후관

절통, 천장골관절통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WMSD의 만성요통은 낮은 직무만족도나 높은 직무요구 등 

심리적 요인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반복적으로 증상이 자

주 재발하거나, 증상 강약 변화가 있는 통증이 지속될 수 있

다. 우리나라 농업인은 소규모 자영농으로 산재보험에서와 

같은 보상 심리나 고용-피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직무불만

과 같은 심리적 영향이 적을 것으로 추정되나[11], 장기간 

농작업으로 인한 요추 부담은 요통을 지속시키는 요인이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WMSD의 요통 원인으로 유병기간

이 짧은 요추염좌나 영상학적 검사로 확인이 손쉬운 추간판

탈출증 이외에는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2005년 제

3기 국민건강영향조사에서 남자 농업인 추간판탈출증 유병

률은 비육체노동자(non manual) 4.6%에 비해 8.6%, 여자

는 5.1%에 비해 9.9%로 농업인에서 2배가량 더 높았다

[12]. 2009년 제4기 국민건강영향조사의 요통 경험율도 마

찬가지로 사무직 6.9%에 비해 농업인은 18.5%, 3개월 이상 

만성요통 경험률은 0.1%에 비해 5.8%로 농업인이 훨씬 높

았다[13]. 요통은 하루 작업시간의 10% 이상을 15 kg 이상

Other
2.4%

Rice
44.4%

Fruit
14.5%

Vegetables
19.0%

Food crops
9.9%

Special crops
3.0%Livestock

6.9%

Figure 2.    Farming type Korea (From 2010 Census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2011) [7].

Table 1.   Population and farm manager of the Korea

Age (yr) 
Male Female Total

Population Manager Population Manager Population Manager

     -40 444 (29.6) 29 (3.0, 6.5a)) 389 (24.9) 4 (1.8, 1.0a)) 833 (27.1) 33 (2.8, 4.0a))

40-49 182 (12.1) 127 (13.2, 69.8) 181 (11.6) 14 (6.4, 7.7) 364 (11.9) 140 (11.9, 38.5)

50-59 278 (18.5) 252 (26.3, 90.6) 309 (19.8) 35 (16.1, 11.3) 587 (19.2) 287 (24.4, 48.9)

60-69 297 (19.8) 286 (29.8, 96.3) 324 (20.7) 67 (30.7, 20.7) 622 (20.3) 352 (29.9, 56.6)

70- 299 (19.9) 265 (27.6, 88.6) 358 (22.9) 99 (45.4, 27.7) 657 (21.5) 364 (30.9, 55.4)

      Total 1,501 (100.0) 959 (100.0, 63.9) 1,562 (100.0) 218 (100.0, 14.0) 3,063 (100.0) 1,177 (100.0, 38.4)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housand.
From 2010 Census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2011 [7].
a)Manager/population pro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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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건을 다루거나 허리를 30도 정도 숙이거나 트는 동작

을 할 때 발생 가능성이 2배 증가한다[14]. 요통 발생 위험요

인의 기여위험분율(attributable fraction)은 반복적으로 허

리를 숙이거나 트는 경우 19-57%, 중량물 운반 31-58%, 정

적인 자세유지 14-32%, 전신진동 18-80%로 추정하는데

[3], 농업인은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부분 해당된다. 수박, 참

외, 딸기, 호박 등 하우스시설 저상작목의 경우 허리를 45도 

이상 굽히거나 트는 부적절한 자세의 하루 작업시간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토마토나 메론, 오이, 고추, 피망이나 

화훼의 경우는 25-50%, 콩이나 감자, 고구마, 배추, 파, 양파 

등은 10-20% 비중을 차지한다. 남자들에서 트랙터를 4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오랫동안 농작업을 수행한 결과 특징적인 요추변형이 발

생하기도 한다. 주로 여자 농업인 중 요추 전만곡이 소실되

어 허리가 편평해진 결과 몸이 앞으로 굽어지는 요부변성후

만증(lumbar degenerative kyphosis)으로(Figure 3), 걸

을 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어깨를 

뒤로 젖히는 자세를 취하며, 몸의 무게 중심을 뒤쪽으로 유

지하기 위해 고관절과 무릎을 구부린다. 이는 서구에서는 

드물고, 김매기와 같이 쪼그려 앉아 일하는 사회문화적 특성

을 지닌 우리나라나 일본의 여자 농업

인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15]. 쪼그

려 앉거나 무릎을 땅에 짚고서 일하거

나 허리를 20도 이상 구부려 옆으로 비

틀고, 혹은 뒤로 젖히고 작업하면 요추 

신전근이 약화되고, 요추간판 전단력

(shear force)은 증가되어 점차적으로 

척추체를 변화시켜 전만곡이 소실되기 

때문이다[8]. 

또한 서구에서는 트랙터를 다루는 

기간이 길수록 요통 및 좌골신경통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보고가 있다

[5]. 우리나라도 남자 농업인 중 트랙터 

같이 전신진동을 유발하는 농기계를 

다루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질환이 늘어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골관절염 

농업인의 흔한 WMSD는 요통과 함께 골관절염(osteo-

arthritis)이다[6,16]. 골관절염은 골극 형성을 동반한 관절

연골의 점진적인 소실과 윤활막 비후 등과 같이 관절구조물

이 병적 변화를 일으켜 통증을 유발하고, 종국에는 관절기능 

상실과 장애가 발생하는 관절부전(joint failure) 상태로 무

릎, 고관절, 손가락에 흔히 발생한다. 골관절염은 연령 증가, 

여성, 유전 및 인종 문화적 요인, 영양상태와 같은 전신적인 

관절의 취약성과 비만, 관절의 해부학적 구조와 근력 및 손

상 병력과 같은 국소적인 악화 요인 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골관절염을 퇴행성관절염(degenerative arthri-

tis)이라고도 하는데, 조직의 비가역적인 변화를 뜻하는 퇴

행이란 의미를 직업적 요인을 배제한 자연적인 노화(aging)

나 노쇠(senescence)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나이가 들

면 연골세포 수가 감소하여 연골기질 생성도 따라서 감소하

는데, 산화스트레스(oxidative stress)나 성장인자(growth 

factors)의 감소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관절을 보호하

Figure 3.    A case of lumbar degenerative kyphosis and both knee osteoarthritis. (A) Front 
view, (B) lateral view, (C) L-spine lateral view (From Song HS, et al. Korean J Occup 
Environ Med 2010;22:279-289,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8].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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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육이나 인대의 기능도 약해져 관절에 가해지는 과도하

거나 비정상적인 압력을 견디어 관절 항상성(homeostasis)

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진다[17]. 여자에서 폐경 이후 골관

절염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로 여성호르몬 감소를 의심하

지만 아직 확정적인 증거는 부족하며, 비만과 관절을 보호하

는 근력 차이 등이 복합된 것으로 본다. 골관절염의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도 확인되었다

[18]. 그렇지만 무엇보다 골관절염 발생은 관절기능 항상성

의 균형을 깨뜨리는 물리적 부하 같은 직업적 요인이 중요하

게 작용한다[19,20]. 

골관절염 유병률은 진단기준과 조사대상 연령 분포에 따

라 10-70%까지 편차가 있으나 메타분석에 의하면 부위별

로 손가락 43.3%, 무릎 23.9%, 고관절 10.9% 순으로 추정

한다[21]. 무릎과 고관절 골관절염은 개인의 일상활동을 제

한하고, 의료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데, 여러 역학적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일반 인구나 다른 직

업에 비해 농업인에서 더 높다. 골관절염 발생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확인된 위험요인은 쪼그려 앉기와 무릎 꿇기, 중

량물 운반과 계단 오르내리기나 이들이 복합된 작업들이다. 

이중 쪼그려 앉기와 무릎 꿇기는 무릎에, 중량물 운반은 고

관절 골관절염 발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5,19,20].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는 자세는 슬개대퇴관절의 압력을 

높여 슬관절연골을 변형시키고, 척추 

및 하지근육의 사용도 증가시킨다. 우

리나라 여자 농업인의 무릎 골관절염

이 남자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은[22] 성

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저상작물 재

배와 김매기 작업 시 무릎을 쪼그리거

나 꿇은 상태에서 앞이나 옆으로 이동

하는 작업을(Figure 4) 30-40년 간 반

복적으로 수행한 직업적 요인 때문으

로 추정된다. 골관절염으로 무릎 전치

환술을 받았던 사람들 중 농업인은 비

농업인에 비해 삽입물의 마모가 더 많

은 것은[23] 이러한 현상을 반증한다. 

우리나라 고관절 골관절염 유병률은 2% 정도로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24], 고관절 골절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데 골관절염과 골절의 발생은 서로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25]. 최근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고관절 골관절염 발생하

는 원인으로 관절면에 대한 과도한 압력보다는 대퇴비구충

돌(femoroacetabular impingement) 같은 고관절의 골구

조 이상이 주목 받고 있다[26]. 하지만 중량물 무게와 다루

는 빈도가 높고, 거친 땅을 걷거나 트랙터의 전신진동에 노

출되는 농업인에서 고관절 골관절염 발생이 높다는 연구 결

과들을 볼 때[27], 앞으로 우리나라 남자 농업인에서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목 및 상지 근골격계질환

목 및 어깨를 포함한 상지의 WMSD는 특정한 임상적 진

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와 막연한 통증이나 불편함, 근력약

화 같은 증상의 비특이적인 경우로 대별할 수 있는데[28], 비

특이적인 경우는 정신심리적인 요인과 관련이 많다. 특정한 

경우는 경추간판탈출증과 척추증 및 이와 관련된 방사통, 어

깨 회전근 개 질환이나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같은 힘줄과 인

Figure 4.    Risk factors of knee osteoarthritis and backpain - squatting and stooped posture 
(From Song HS, et al. Korean J Occup Environ Med 2010;22:279-289,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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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관련 질환, 수근관증후군이나 척골신경포착증후군 같은 

신경 관련 질환, 어깨, 팔꿈치, 손가락 관절의 골관절염, 진

동공구 사용으로 말초혈관 손상이 유발되는 레이노증후군 

및 근막통증후군 또는 섬유근육통과 같은 통증증후군으로 

구별할 수 있다. 직업과 관련된 어깨질환은 회전근 개 질환

이 60-7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나 석

회화 건염 및 골관절염 등이다. 어깨 보다 높은 위치의 작업 

시 어깨를 들어 올리고, 한쪽 어깨로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반복작업, 부적절한 자세 및 밀거나 당기는 작업들은 모두 

회전근 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이지만

[29], 이에 대한 직업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목 및 상지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농작업은 사과, 배, 

감, 포도 등 과수 작업이다(Figure 5). 2006년 조사에서 과

수 작업자들은 다른 작목보다도 어깨 및 상지 통증을 호소하

는 경우가 많았다. 과수 작업은 대부분 팔을 90도 이상 올리

거나 손이 어깨보다 높은 상태로 일하게 되고, 고개는 45도 

이상 숙이거나 20도 이상 뒤로 젖힌 상태로 한다. 따라서 경

추간판탈출증이나 경추척추증, 어깨 회전근 개 질환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농업인은 다른 직종에 비해 수

근관증후군 유병률이 높은데[30], 과수 

작업 중 가위를 사용하여 전지전정이

나 과일 수확 작업 시에 손목이 꺾이거

나 강하게 쥐고 빠른 속도의 반복 작업

을 하게 되므로 수근관증후군이나 팔

꿈치의 내외상과염, 손목의 건염이 발

생 가능성이 높다. 과수 나무가 높거나 

비탈진 경사면에 있는 과수 작업 시는 

사다리에 올라가 버티며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므로 허리나 무릎에도 많은 부담

이 된다. 

결    론

우리나라 농업인의 가장 흔한 MSD

는 요통과 무릎 골관절염으로, 농업인

은 다른 직업보다 여러 가지 MSD 발생 

위험요인에 더 많이 노출된다. 남자는 주로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밀고 당기는 과도한 힘이 필요한 작업, 여자는 쪼

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작업,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작

업, 팔이나 손목, 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작업이다. 그렇지

만 2010년 우리나라 농업인의 평균 연령은 62.3세이고, 농

업에 종사한 평균 기간은 33.3년으로 MSD 발생에 연령 증

가에 따른 노화와 농작업의 영향을 구분하기 힘들다. 역학

적으로 요통이나 무릎 골관절염이 농작업과 관련성은 명백

하지만, 개인별로 특정한 임상적 진단에 대한 농작업의 기여

율은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핵심용어:  한국 농업인;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무릎 골관절염; 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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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농업인에서 흔히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것으로서, 농업인 근골격계질환의 특성과 농업인에서 흔한 근

골격계질환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전반적으로 농업인의 근골격계질환을 균형적으로 조감하였으며, 특히 다른 인구집단

에 비하여 농업인에서 근골격계질환이 얼마나 더 많이 발생하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였다. 농

업인구의 고령화와 농업인의 건강문제, 그 중에서도 농업인의 근골격계질환이 농촌사회의 중요한 건강문제임을 감안할 때, 

이 논문은 현시기에 꼭 필요한 의학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농작업과 농업인의 근골격계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기술한 부분은 농업인 근골격계질환의 1차 진료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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